
제24회 제주국제관악제 사반세기를 눈앞에 둔 음악축제가 있다.

제주섬의 여름을 금빛 선율로 물들이는 제

주국제관악제다. 제24회 제주국제관악제

와 제14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가 이달 8

일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 제주 전역에서

치러진다. 공연 횟수만 43회에 이른다.

대중적인 음악 장르로 여겨지는 관악은

다른 클래식 분야에 비해 스타 연주자 의

존재감이 약한 편이다. 하지만 제주국제관악

제를 찾으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. 국내외

에서 초청된 최정상 연주자들은 관악 선율

로 섬세하고 깊이있는 음악세계를 빚는다.

첫날 오후 7시3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

가면 1700석 규모 특설 무대에서 개막 연주

회를 즐길 수 있다.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

립 관악연주단체로 1998년 국내에 처음 생겨

난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(지휘 이동호)의

연주 아래 제주출신 재일동포 고창수 작곡

3개의 제주민요 , 문충성의 시에 고승익이

곡을 붙인 이어도 등 제주색이 배어있는 관

악곡을 들을 수 있다. 세계 최정상급 트럼펫

연주자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, 카운터 테너

이동규, 도쿄필하모니 클라리넷 종신수석 조

성호의 협연이 잇따른다. 서귀포관악단을 통

해 제주국제관악제와 발맞춰 제주 관악이 성

장해온 과정을 나누고 제주를 품은 관악곡들

로 이 축제의 정체성을 알릴 예정이다.

축제 기간 도내 전문 공연장은 각기 다

른 빛깔로 청중들과 만난다. 문예회관은

주로 전문 관악 연주가 이루어지고 제주아

트센터는 관악콩쿠르 무대로 쓰인다. 서귀

포예술의전당에서는 청소년 동호인 관악

단의 날 등이 열린다.

이중 문예회관에서는 국내 젊은 작곡가

5명이 창작한 관악곡 초연(9일 오후 3시)

이 이루어진다. 스페인이 자랑하는 금관5

중주단인 스패니시 브라스 창단 30주년

기념 공연(9일 오후 8시), 프랑스의 관악

걸작을 선보이는 프랑스 관악작품 조명

(13일 오후 8시)도 준비됐다. 마에스트로

콘서트는 두 차례(10일 오후 8시, 14일 오

후 8시) 마련된다. 유포니움의 스티븐 미

드, 트럼펫의 옌스 린더만, 호른의 펠릭스

클리저, 트롬본의 알베르토 우레초, 대금

이성준, 명고 유인상 등 국악까지 아우른

거장 들의 무대가 이어진다.

광복절에는 해변공연장(오후 8시)에서

대한민국과 세계 주제 경축 공연을 올린

다. 한국은 물론 스페인, 벨기에, 프랑스 연

합관악단과 350명 시민합창단이 무대에 올

라 안익태의 한국환상곡 을 선사한다.

우리동네 관악제, 해녀와 함께하는 관악

제는 관악의 장점을 살린 찾아가는 공연이

다. 제주섬 자연이 무대가 되어 관악제의

추억을 만든다.

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이 인준한 제주국

제관악콩쿠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.

제주 등 258명이 트럼펫, 호른, 테너트롬본,

금관5중주 부문에 걸쳐 경연을 이어간다. 숨

죽이는 경연 장면은 제주아트센터 대극장 2

층에서 관람할 수 있다. 마지막 날 오후 8시

에는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입

상자 음악회가 예정됐다.

스티븐 미드 예술감독은 아시아를 비롯

해 전 세계 음악가들이 잊을 수 없는 경험

을 하고자 제주를 찾는 설레는 시기가 다

시 찾아 왔다 며 제주국제관악제는 옛정

을 돈독히 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무

대에 올라 열정을 쏟아 붓게 하는 그런 시

간 이라고 했다.

진선희기자 sunny@ihalla.com

사진=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제공

금빛 바람이 분다,

그곳으로 가야겠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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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면
스포츠

사이영상 고비 넘긴 류현진

무실점 호투

8면
핫플레이스

맨손고기잡기로 추억 차곡차곡

제12회 금능원담축제

9면
이책

윤여일의 광장이 되는 시간

현 을 생
제주국제관악제

조직위원장

대자연이 빚어낸

생명의 에너지,

바람!

그 자연과 더불

어 사는 지혜로운

인간의 숨결, 관악

(Wind Music)은

그 음이 바람

(Wind)과 같습니

다. 제주 해녀의 숨

비소리 또한 사람

의 숨결로 빚는 관

악과 맞닿아 있습

니다.

천혜의 대자연과 독창적인 제주

문화, 그리고 사람의 숨결로 빚어내

는 관악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

가 바로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

제관악콩쿠르입니다.

어느덧 제주국제관악제의 연륜도

사반세기를 바로 앞에 두고 있으며,

관악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고루 추

구하는 제주형 관악제로 이제 세계

관악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

을 실감하고 있습니다.

올해도 세계정상급 관악인들과

국내외 관악단들이 정성을 다한 공

연을 마련했습니다. 평화의 섬 ,

바람의 고장 제주에서 울려 퍼지

는 금빛 관악의 향연에 여러분을

초대합니다.

제주국제관악제만이 갖고 있는

특별한 감동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.


